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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지 점유율, 일본 줄고 중국 늘었다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 조사’에 나타난 해외여행지 점유율

	- 일본 29%로 여전히 높지만 석 달째 하락세
- 중국 점유율은 계속 늘고 관심도 상승세도 뚜렷
- 한국인 무비자 입국 효과에 저렴한 여행비 부각
- 경쟁하던 태국 앞지르고 2위 베트남 추격 나서






	이 리포트는 컨슈머인사이트가 9월 24일 발간한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25년 8월)’의 핵심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이달의 토픽’입니다.
[bookmark: _Hlk188345019]정규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는 당 조사의 플랫폼(컨슈머인사이트 월간여행동향)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culture.kr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bookmark: _Hlk170039334][bookmark: _Hlk170104160]
○ 중국이 한국인의 주요 해외여행지로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다. 해외여행 점유율에서 일본이 여전히 압도적 1위지만 감소 추세인 반면 중국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은 여행지 관심도에서도 회복세가 뚜렷해 그동안 점유율 경쟁을 하던 태국을 따돌리고 2위 베트남을 추격하는 모습이다.
[bookmark: _Hlk188334272]□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부터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여행 경험과 관심도를 묻고 지난 8년간의 추이를 비교했다.
■ 연초 대비 2%p 상승…일본 6%p 감소와 대조적
○ 8월 조사에서 한국인이 많이 다녀온 여행지는 단연 일본(29%)이었고 이어 베트남(14%), 중국(9%), 태국(7%) 순이었다. 대만과 필리핀은 각각 5%, 4%의 점유율로 뒤를 이었다. 전월 대비 일본이 5%p 감소한 반면 중국은 3%p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초와 비교해도 중국은 2%p 상승해 같은 기간 6%p 하락한 일본은 물론 보합에 머문 베트남, 태국에 비해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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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여행지 관심도, 최저치의 2배 
○ 중국은 해외여행지별 관심도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요즘 중국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커졌다’는 응답이 올해(8월까지) 12%로 작년보다 3%p 높아졌다. 중국의 한한령(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응해 중국이 시행한 한류 금지령) 전인 ‘16년(22%)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지만 ‘20년의 최저치(6%)에 비하면 2배에 달했다. 추세가 계속된다면 코로나 발생 직전(‘19년 14%) 수준으로 회복을 기대해 볼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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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여행 관심도 회복은 ‘24년 11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에 발맞춘 항공 노선 확대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여행사의 중국 패키지 상품 출시가 잇따른 것도 한몫했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위안화의 영향으로 ‘가성비 여행지’로서의 중국의 매력이 부각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 중국 여행비, 아시아 평균보다 20만원 낮아
○ 실제 중국 여행은 비용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지녔다. 올해 해외여행자가 지출한 평균 여행비를 보면 중국은 105.4만원으로, 동남아시아 평균(127.4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낮았다. 이는 일본(106.8만원)은 물론이고 최고의 가심비 여행지 베트남(111.7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참고. 가심비 1위 베트남의 비결은? ’24.10.11).
○ 일본은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 국가지만 최근 들어 찬 바람이 불고 있다. 현지 물가 상승과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여행 지역이 ‘가성비’에 따라 재편되는 추세에 일조하고 있으며, 가장 큰 혜택은 중국이 보고 있다(참고. 일본여행 ‘가성비’ 매력 뚝...반사효과는 어디로? ’25.06.25)

■ 패키지 여행 비율 50%로 유난히 높아
○ ‘비용’ 외에도 중국의 여행 잠재력은 크다. 다양한 문화유산, 천혜의 자연 환경, 이국적 요리 문화 등 복합적 가치를 품고 있어 여건만 갖춰진다면 좋은 패키지 여행지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개별여행과 패키지여행 비율이 50대50으로 80%가 개별여행인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트렌드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고 차별화된 상품 포트폴리오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이 결과는 (주)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9월 24일 발간한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25년 8월)’의 핵심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매주 조사 결과와 월간 보고서 전문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가여행 홈페이지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www.bigdata-culture.kr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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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mh@consumerinsigh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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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소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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